
자동차 연비 잘못 알고 있었다?
과거 미국기준으로 실제 3-4% 낮아 … 신규 연비계산법 마련

국내 정유기업들이 판매하는 연료에 포함된 탄소는 과거보다 줄어들고 수소 함량은 늘어나 실제 자동차 연

비(자동차의 단위 연료당 주행거리의 비율)는 알려진 것보다 3-4%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최근 2년 동안 국내 정유기업들의 휘발유 등 시료 250가지를 분석한 결

과 실제 연비가 알려진 것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.

박용성 연구원은 “정유기업이 최근 환경을 고려해 연료의 탄소 함량을 감축했는데 연비계산 방법은 17년 전

미국 기준에 맞추어져 있어 실제보다 3-4% 높은 것으로 나온다”며 “최근 연료특성을 반영하면 자동차 연비는

지금보다 3-4% 낮아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정부는 <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> 등을 고쳐 새로운 자동차 연비 계산식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. <저

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11/23>


